
국가지정 연구실 하위 20% 지원 중단
과학기술부 , 지정연구실 140개 단계평가 … 계속 지원과제 3억원 지원

과학기술부는 국가기정 연구실 중 연구실적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429개 국가

지정 연구실 중 1단계 연구기간(2년)이 종료되는 1999년 지정 연구실 140개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하

위 20%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계평가는 연구성과의 수월성 및 연구환경 변화를 감안해 해당기술의 공통 기반성 및 핵심성 유지여부, 해당기

술 분야의 산·학·연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등 공공기능 수행정도를 점검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산·학·연 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 위원회의 발표·패널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치는 등 종합적

인 평가를 거쳐 11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전문평가 위원회의 평가는 8월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현장평가는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실시된다. 종합

평가는 9월11일에 마무리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단계평가는 일정율의 강제탈락제 시행으로 평가결과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대신 탈락된

만큼의 연구실을 신규로 뽑아 경쟁을 가속화시킬 방침이다.

연구책임자들에게 경쟁심을 고취시켜 연구성과의 가시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불량과제를 미연에 제거시킴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11개 전문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되 연구책임자가 평가받

기를 회피하는 전문가는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3년간 매년 3억원 이내의 직접연구

비에 연구수행 지원경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연구실 책임자는 산·학·연 또는 국제협력, 위탁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단계평가결과 『미흡』및『불량』판정과제의 연구책임자는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지정 연구실 운영현황

(단위: 개, %)

구 분 1999 2000 2001 합계

산업계 27 31 20 78(18.2)

학계 63 89 76 228(53.1)

연구계 50 40 33 123(28.7)

계 140 160 129 429(100)

+ ( ) 안은 비중

한편, 2001년 현재 국가지정 연구실은 산업계 20개, 학계 76개, 연구계 33개 등 총 129개로 나타났으며, 2000년

160곳에 비해 31개 연구소가 감소했다.

연구책임자의 연령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 22.5%, 30-39세 10.8% 순으로 조

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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